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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 서 론

혼외 계는 부분의 부부에게 결혼 계를 

괴하는 가족해체의 요한 요인(양옥경 외, 2005)

이 되고 있다. 1981년～2004년 동안 이혼한 사람

들을 상으로 이혼사유를 조사한 결과(한국결혼

문화연구소, 2004), 이혼 사유  배우자의 부정의 

비율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혼외 계가 결

혼생활 응에 매우 부정 으로 련되어 있음을 

확인시켜주고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혼남녀

가 혼외 계를 가지는 일을 주 에서 보는 것은 

그리 놀라운 사건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흔하

다. 이에 혼외 계에 한 학문  이해가 여러 시

각에서 심층 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

된다. 

혼외 계에 한 선행연구들은 혼외 계가 부

부 계 만족도와 직, 간 으로 련됨을 밝히고 

있다. 결혼만족도는 그것 자체로 혼외 계와 련

되는데(Brown, 1991; Vaughin et al., 1995), 혼외

계와 결혼만족도에 한 기의 연구에서는 혼

외 계와 부부간의 불만족과 무 하다고 했으나, 

이후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혔다. 한 

련문헌은 성공 인 결혼생활의 기본 인 요소 

의 하나로서 부부의 성생활 만족도를 지 함으

로서(이 숙 외, 2000) 성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으

면 부부 사이에 불만이 생기게 되고 불만족스러

워하는 사람들  일부가 혼외 계를 시도할 수

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. 이와 같이 혼외 계와 결

혼생활 응은 부정 으로 련 있다고 확인되고 

있다. 그러면 ‘배우자의 혼외 계’를 보는 시각은 

부부 계 만족도와 어떠한 계일까라는 의문에

서 본 논문은 시작되었다. 

이에 본 연구에서는 ‘배우자의 혼외 계’에 

한 태도에 을 맞추어 악해보고자 하 다. 

구체 으로 배우자의 혼외 계에 한 허용도에 

부부 계의 만족도가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 그

리고 이 향은 성에 따라 어떠한 지를 규명해 

보고자 한다. 

2 .  연 구 방법

본 연구는 라북도에 거주하는 기혼 남녀를 

상으로 2006년 1-3월에 조사한 설문지 492부를 

분석하 다. 조사도구는 배우자의 혼외 계에 

한 태도와 결혼만족도  성  만족도를 묻는 질

문으로 구성되었다. 혼외 계에 한 태도는 ‘배

우자의 혼외 계에 한 허용  태도’를 묻는 단

일문항, 결혼만족도는 최규련(1988)이 사용한 척

도  24문항(Cronbach's α=.89), 그리고 성만족

도는 김 연(2001)이 사용한 척도  10문항

(Cronbach's α=.75)을 각각 사용하 다. 조사결

과는 빈도, 백분율, 
 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

으로 분석하 다. 

3 .  결  과

3 . 1.  배우자의 혼외 계에 한 태 도에 미

치는 계만족의 향력

배우자의 혼외 계에 한 허용도에 미치는 변

인들의 향력을 보기 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

남성의 경우에는 성  만족도만이 유의한 향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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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. 즉 성  만족도가 낮

은 경우 높은 경우보다 배우자의 혼외 계에 

해서 허용 인 태도를 가질 확률이 2.7배 더 높아

지는 것으로 나타나, 성 만족도가 배우자의 혼외

계에 한 남성의 허용  태도에 단히 요

한 변수임이 밝 졌다.

<표 1> 배우자의 혼외 계에 한 허용도에 미

치는 변인들의 향력

독립변수
남성 여성

B Wald Exp(B) B Wald Exp(B)

배

경

변

인

교육수준 -.00 .00 .99 .42** 7.22 1.52

소득수준 .25 1.90 1.28 -.01 .00 .98

결혼기간 .14 .74 1.15 .30 3.29 1.35

종교(있음=1) .02 .00 1.02 -61* 4.13 .53

만
족
도

성만족도 -.99** 7.57   .37 -.04 .02 .95

결혼만족도 -.40 2.86   .66 -.51* 5.37 .59

-2LL 242.02 285.48

Cox & Snell R2 .093 .069

Nagelkerke R2 .137 .096

chi-square 22.60*** 17.03**

*p<.05  **p<.01 ***p<.001

- 계수(B)가 음수인 경우에는 Exp(B)가 1보다 작은 

값을 갖게 되는데, 이러한 경우에는 거범주를 바꾸어 

해석하는 것이 용이하다. 참고 으로, 바  거범주의 

Exp(B)를 계산하는 식은 ‘1/원래 거범주의 Exp(B)’이

다.

여성의 경우에는 교육수 , 종교, 결혼만족도가 

배우자의 혼외 계에 한 허용도에 유의한 향

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. 즉 교육수 이 높

을수록, 종교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, 결혼 

만족도가 낮을수록 배우자의 혼외 계에 해서 

허용 인 태도를 가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

로 나타나, 결혼 만족도가 배우자의 혼외 계에 

한 여성의 허용  태도에 단히 요한 변수

임이 밝 졌다. 특히 결혼 만족도가 낮은 경우가 

높은 경우에 비해 배우자의 혼외 계에 해서 

허용 인 태도를 가질 확률이 1.69배 더 높아지는 

것으로 나타나, 결혼만족도가 배우자의 혼외 계

에 한 여성의 허용  태도에 단히 요한 변

수임이 밝 졌다.

4 .  결  론

본 연구는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‘배우자의 혼

외 계에 한 허용  태도’에 미치는 부부 계 

만족도의 향력의 차이를 규명하기 해 각각 

변수들의 상  향력을 살펴본 결과를 토 로 

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.

첫째, 성에 따라 ‘배우자의 혼외 계’에 한 태

도에 향미치는 변인이 다르다. 즉, 남성의 경우

에는 교육수 , 소득수 , 결혼기간, 종교 등 배경

변인이 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닌 반면, 여성의 

경우에는 교육수 과 종교가 향을 미치는 변인

으로 나타나 배경변인의 향력의 차이를 볼 수 

있다.

둘째, 배우자의 혼외 계에 한 태도에 향을 

미치는 부부 계에 한 만족도 에서 남성의 

경우에는 성  만족도가,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만

족도가 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나 성별 차이

를 볼 수 있다. 다시 말하면 남성에게는 성  만

족도가, 여성에게는 성 만족도보다는 결혼만족도

가 배우자의 혼외 계에 한 태도에 요한 변

인이다. 따라서 부부 계에서 발생하는 불만족을 

혼외 계에 한 허용도와 련시킬 때 남여의 

차이를 고려하여 혼외 계 방을 한 교육에 

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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